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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교서에 포함된 감동적인 이야기  17-09-12a

2007년의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을 저는 강의시간과 겹쳐서 시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설문을 신문에서 복사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부시 대통령의 정치성 발언을 재음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연설 마지막에 대통령이 소개한 네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기 때문에 그 중 두분의 이야기만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강동적이고 귀감이 될 시민들을 연두교서 연설 장에 초빙을하여 TV의 조명을 받도록 하기 시작한 분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음의 두 분에 관한 이야기는  대통령의 연설을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 삼 주전에 웨슬리 오트리 (Wesley Autrey) 씨는 어린 뚜 딸과 함께 할렘 (Harlem)에서 지하철을  가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철로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3초도 주저할 수 없는 그 찰라에 그는 철로에 뛰어 내려가 철로에 떨어진 남자를 꿀어 단겨 철로 사이에 부등켜 안고 머리위로 기차가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영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남녀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해외에서 목숨을 받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웨슬리 오트리씨 같은 용감하고 겸손한 인물을 배출하는 이 나라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타미 리맨 (Tommy Rieman)은 켄터키주의 인데펜덴스의 한 주유소에서 펌프맨으로 일을 하다가 미국 육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2003년 12월에 이락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팀이 적군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험비 (Humvee)에서 리맨 하사는 반격을 했습니다. 몸으로 사격반장을 보호하면서 사격을 하던 중 그는 흉부와 팔에 총격을 받았고 다리에 파편이 박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치료도 거부하고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적군의 2차 공격이 시작되자 그는 수류탄을 적진에 투척하여 적군을 퇴치했습니다. 그런 용감한 행위를 인정받아 리맨 하사는 은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원 입대한 많은 미국인들과  같이 그는 전 국가의 존경과 감사를 얻은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용기와 이타심 으로부터 우리는 미국인들의 정신과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훌륭한  기질이 미국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나라는 끈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에서도 수년 전에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고 철로에 뛰어든 한인 유학생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한인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런 청년을 배출한 한국은 위대한 나라로 일본인들에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그나마도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그 한인 청년은 어떤 정치지도자들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목숨을 받히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에는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기위하여,  목숨을 받힌 분들이 수없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날 번영하여 윤택한 생활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런 열매를 위하여 믿거름이 되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위대한 애국심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비록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라와 동료와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소간의 희생이 많습니다. 미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인의 피를 물려 받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는 적은 희생이라도 받힐 마음의 자세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끝
